
NCC 정기보수로 사재기 극성!
여천NCC- Formosa 등 3- 5월 집중 … 기초유분 가격 이상급등

한국과 타이완, 일본 등 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의 정기보수가 2003년 3-5월에 집중돼 있어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 타이트가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여천NCC가 3월말부터 1개월 동안 에틸렌 46만5000톤 크래커의 정기보수를 실시하

는 것을 비롯해 삼성종합화학(63만톤)이 4-5월, SK(18만5000톤)가 5월에 정기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남아에서도 타이완 Formosa(90만톤) 및 CPC(40만톤), 인도네시아 Chandra Asri(52만톤)가 정기보수를 위

해 3월초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일본 Idemitsu Petrochemical(34만톤)와 Mitsubishi Chemical(45만톤)도 각각

4-5월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주요 크래커들의 정기보수가 3-5월 집중돼 있는 것과 아울러 최근 3-4년 동안 세계적으로 NCC(나

프타 분해시설) 신증설이 없었던 관계로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라크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도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2003년 1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2002년 12월 톤당 460달러이던 에틸렌

국제가격은 2003년 1월에는 547달러로 18.9% 올랐다. PVC 가격도 톤당 575달러에서 650달러로 13.0%, 프로필

렌은 톤당 548달러에서 626달러로 14.2% 상승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NCC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부족을 우려한 중간 판매상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

어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사상 최악의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수급 및 가격추이는 미국-이라크 전

쟁 발발 및 조기종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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